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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9월 19일 대통령 발언록

카자흐스탄, 동포간담회

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말씀은 오래 전부터 책에서도 읽고 

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읽었습니다. 지난번 작년 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

령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 몇 분이 함께 동행해 오셨

습니다.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고 정상 간의 확대회담에 직접 참여하셔서 

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.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. 제가 마치 카자흐스

탄에 와서 크게 성공이나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, 정말 자부심을 느

끼게 해줬습니다. 

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교류가 앞으로 있을 것이고 

협력해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.  

여러분의 선대들이 1864년부터 러시아에 이주하기 시작해서 1937년 다시 

이곳으로 이주해오고 그동안에 뿌리 내려 사는 동안에 겪었던 그 많은 고

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소상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

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또한 가슴 아팠던 만큼 여러분

들이 이 카자흐에서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에 지도적인 위치를 차

지하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만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

하고 있습니다.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교류가 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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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있을 것이고 협력해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. 

그러나 그 일 말고도 와서 여러분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. 

  

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해외에서 살고 계신 동포를 위해서 별다른 기여를 

하지 못한데 대해서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

습니다. 우리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뒤늦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

일이건 하고 싶어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

을 하기를 원하는지 말씀 하시면 가서 전하고 또 제가 대신할 수 있는 일

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저 감사하다는 

말 뿐입니다.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문을 가지고, 여러분의 극단을 가지

고 우리 문화를 계속 계승하고 유지 발전시켜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

면 정말 장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.

 

전 세계가 하나로 통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.  

이제 국경이 크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.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하는 

시대가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심

히 사시고 또 한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는데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

한국과 카자흐스탄 모두에게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국

회의원 선거 하는데 우리 고려인이 네 분이 출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

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다 잘되길 바라고, 또 설사 안 되더라도 우리 고려

인들이 그만한 활동을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무지무지하게 

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. 우리 조국과 한국 국민을 사랑해 주십시오. 

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듯이 앞으

로도 계속 성공하시고,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주기 바랍

니다.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, 신라시대 서봉총이라는 고분을 발굴했는데 

거기에서 나온 유품 중 관에 새가 세 마리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. 그것

이 바로 스키타이에서 발굴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해서 한국의 청동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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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명이 스키타이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. 그밖에 천마

총 말 안장의 새 문양도 스키타이와 똑 같아서 그 뿌리를 카자흐에 두고 

있습니다. 그런 인연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고, 또 그런 인연이 있어서 

이곳에서 성공하고 나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

  

문명은 자기 것만 가지고 아끼고 간수한다고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. 서로 

상호 교류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. 한국도 발전하고 여러분이 사시는 카

자흐스탄도 눈부시게 발전하기 바랍니다. 여러분이 사시는 이 카자흐스탄

이 거의 수년 동안 10% 내외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것은 

바로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

축하드리고 앞으로 한국이 카자흐스탄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

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고, 또 이 자리에 한국에서 온 기

업인들이 계십니다. 기업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

감사합니다.


